
군산시에 대한 공식 질의 네 번째입니다(4/20)

군산시는 어떤 근거와 권한과 이유로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본래 사업의 목적과 용도
에 사용치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고 폐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설립 근거는 농
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
고,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
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어촌 지역 종
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하여 2016년 서수면 농촌중
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에 응모 선정되었고(국비 70% 지방비30%) 
2018년 추진위원회(서수면장은 당연직 추진위원)에서 당시 서수면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
영위원회로 변경 지금까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 사업을 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고 본 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계획된 사업들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하는 데 군
산시의 방해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며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군산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군산시는 의도적으로 본 
단체를 배제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지금까지 철저히 본 단체를 소외시킨 것을 보면) 현재
의 군산시 서수면의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면장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서수면 농 중활 사업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참여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서수면 면장님들
과 확연히 다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들리던 소문대로 “군산시 토목직 카르텔이 무섭다.” 그런 말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에 차후로 미루고
현재 완공된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농 중 활에서 추진하고 설계에 반영 예산이 투입된 
북카페, 사무실 쓸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농촌
사업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스타트했지만, 인터넷조차도 개통할 수 없음을 보고 개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군산시가 할 수 있는지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체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빠른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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